
口국어 산책 

균어 사전까 외혜에 

김 용 권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화과 교수) 

얼악 전 sbs위 심야 토3.:k.에서 없었던 일이다. 슈퍼 모텔이악는 20세 ‘(l팎의 미녀 

들과 사회자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모댈에게 뭐라고 물었더니 그 미녀 업 

에서 “엣기리에요/’라는 딸이 나왔다. 따 말싼 듣는 순긴· 사회자얀 당황하는 것 같았 

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작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어느 지방 도시에서 열린 KBS 

1 의 천흉 노래 자량 자려야1 한 젊은 얘생이 챔대 위에셔 노래를 흉랬다. 그 5ε얘로 유 

명해쩍 기성 여Y밤(30대 촉싼?)가 그 자리에 나완 있었다. 진행자가 」 여가수 

더러 노래 솜써가 어쨌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가수도 “렛기리예요”라고 말했다. 

꾀’라는 딸 일본어 ‘ l""> 혼 ’씬데 우 가지 윗어 있다. 따}는 어띤 월(사랍〉 

이 툴렴없다(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부정의 돗이고， 또 

하나쓴 영락없다， 빼다박했다 풍의 챔씩 찢0]다. 유펴 모델:il} 여 7t수가 환 딸온 투 

번쩌 분멍었약. 그린에 이 말옹 쭈혜 국에 사전예샅 들어 잃지 않고 일한 사전에 

는표제어로나온다. 

두 여성이 한 발옳 쓸고 궁퓨했던 것온 그졸어 ::J. 말이 일본어라한 첫올 알.Jl 

있었융까， 그리고 상황에 알맞게 쓸 정도로 일본어에 숙달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 

니변 뜸 사랍흉 놓고 일한했해‘기는 t2허。l겠R나 둘이 연예계 사합흥이라E 용짜면 그 

세체얘서는 이 얄。l 생소한 정도를 녕아서 1겹려 사용때파 있는 전ta 용어외 하냐가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말이 일본어인지 이태리어인지 우리말인지 

않훌 씻씨고 구뺑합 필요도 없싫 꺼라는 생싹씨 들었다 

벗기리의 언어상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접어 두고 우리의 언어 생활올 툴여다 보면 

외래허가 엄청싸게 많이 통써 있는 다! 새삼 놓라게 흰다. 서양써， 혹히 영어7}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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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다도 일본어 단어의 수가 더 많다. 그 중의 상당수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말 속 

에 챙투한 것이치마 해땅 후 지금까지 체 47.혀!셔 틀어오고 였다* 책히 의식주행찌 

문화와 대중 애체， 때중 문화의 잃본어가 늘어나고 없다‘ 째서 기성 세때가 

지나간 원본어와 얀어 표현에 익썩해 았다면 젊은 세때는 새 시대의 

언어 습판올 익히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 

는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의 외래어와는 달리 우리의 국어 사 

천에는 거의 실리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나라의 국어 사전쌓 보면 외국어 추용 땅석이 다르다는 젓윷 악 수 있다. 

정우는 외국배， 확히 영어 단어률 싼드시 붉어로 바꿔 ￥옳r 뿐만 아니라 영어 

즐 :::::r대로 사용하늠 것을 법으로 금지안다고 알려져 었다. 쟁국과 마국온 외국어 월억 

률 그대로 사전의 표제어로 수록한다. 참고로 미국의 ‘랜덤하우스 앵어 대사전’(1986) 

과 ‘랜텀하우스-웹스터 대학 사전’(1991)을 보면， 지명과 인명율 제외한 일본어 단어 

깨를 제외하꼬눈 

되어 있다， 

하거나(coca i:iJ口可樂， 

벤역한다 center:電腦뿌L‘L 앓봉에서는 

문차로 반읍옳 싫기거나(gag: 쑤쑤 일본어(확히 혔자)로 번역한“ 

mn 융overnment: X용政佛， trial and error. 試行錯誤) . 원어가 곁다 싶으면 일우눈 졸 

여 버린다(7ν I! : televi(sion) . 그리고 일본어와 합성시키기도 한다(가라오케:호5 

才γ(occhestra) ) . 여기서 한 결옴 더 나가면 원어률 변형하거나 다른 원어를 가지고 

외국어， 확헤 입혼식 영어를 만뚫어 낸c}. 하이 틴\- :.;:high 

C썽어의 the lato 룹， 로우 틴은 the 장률 변조한 

해 back mirror 샀 roar-vlew mlrror 륨 연조한 것이다 우려의 연예인뚫아 

주 쓰고 있는 CF니 CM이니 하는 약자는 영어의 커머셜 (commercial(s) )에 일본 사 

랍이 film , message라는 말을 붙여서 다시 첫 글자만 다서 CF， CM으로 만든 것이다. 

엿어 사전에는 CF라는 약자가 들어 했^1 쌓고 C. F.라면 C챙북서 총군 목-사(Chaplain 

Forces)밖에 없다‘ 소문자 cf.용 (딴 것)라는 떤어 (confer) 의 

야라는 약자E 영어 사전에는 없고，‘ M‘야라변 공동 시장(Common Market) 

몇 가지 어구의 약자가 되지만 Commercial message라는 말용 없다. 또 우리의 기성 

세대가 가끔 사용하는 ‘머리가 회꿋회끗한 중년’이라는 로맨스 그레이 (romance grey) 

는 영어륨 불란서 어순으로 고쳐 놓온 일본 사람들의 완전한 창작이다. 그리고 영어에 

있지 않싼 뜻올 정어 넣은 입황씩 C썽에도 있다. 씌닝 (η y 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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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척인 예다. 이 말이 충세 영어에 나타났을 때는 학식， 박식 풍의 뭇도 있었는데 

현대로 내려오면셔 교활， 명악(명사)과 간사하다， 약삭빠르다(행용사)를 뜻하게 되었 

다. 미국 구어에서는 깜찍하다는 돗도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랍들용 이 말에 ‘학생이 시 

험 때 감독자의 눈율 속이는 부정 행위’(岩波 國語離典)라는 누명을 씌워 놓았다.2차 

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시험 부정 행위룰 뜻하는 진싹 영어로는 ch얹ting 

이 있는혜 혀째셔 ‘생사합용 장았는지’ 모른다. 물론 샤협 l휴챙 햇찍씩 횟.9，1 cunning 

영화(일) 사전의 표저어 획 ‘용홉야에는 들어 

cheating의 뜻풀이는 ‘사험혜서 

있으니 (맑究社:新英和太辦典) 싸이러니가 力 Y二/'

아니다. 

일본외 사전의 이 기묘한판행온 

일본어 사전에서는 자기율야 

사전안에 

그런사실을 고스란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한 사전은 영국과 미국의 영영 사천과 일본의 명화 

사전을 뒀대및 해서 1fr릅고 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영화 사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되 

번역하지만， 발옴을 혐잘잖 옳끼는 정우3ξ 았다. 외국 

어를 옮겠 때 잃딴에서는 화7}나와 가타카나의 두 벌씩 문사 흉에서 따냐만올 사 

용하기 때푼어1 쩨혜어 ε-ξ어라는 사실이 분명히 E려나거l 혀어 있러나 한글 

은 한 가지 뿔이므로 외래어와 우리말과의 구별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국어 사전은 

어휘 선정과 뜻풀이 같은 것율 보면 일본어 사전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어 사전의 뭇풀이를 어순 그대로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번 

역해 놓은 것도 많다. 지금 우리의 영한 사전온 대사전과 중사전율 합치변 10종이 넘 

는데 모두에 공통된 륙징용 영미의 영영 사전 속에 외래어로 들어 있는 일본어를 거의 

싣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에서 ‘랜덤땀스’ 대사전에 일본어 단어가 150개 가까 

이 들어 았다고 앓쨌눈떠]， 이 사전융 번역한 ‘시사 랜템차우스 영한 대사천’〈시사영어 

사)에는 

대도쿠카와 한제임스클라벨의 

일요일 아침 sbs에서 방영하련 

사천에도 나오지 않는다” 

사전’에는 들어 있지만 그렇타X 

대사전’이나 

가지고 

」
는
 

오
 
(Ninja)상 

‘랜덤하우스‘ 

있는것온아니다. 

그러면 영한 사전에서는 영어 말고도 다른 서양어까지 끌어다 넣으면셔 일본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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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을까? 벚 개 들어 였는 일본어는 쐐 들어가 있을까? 지청 간접으호 암아 본 

일정한 원킥 01 없다는 컷01다. 외혜씩떼고 하나 원래는 알본에이니까 앵한 사전에서 

다는 것이고 아주 빼 버리면 심심할 태니 몇 개는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어 사전에도 닌자는 보이지 않는다. 랜덤하우스 대사전의 1507ij 단어는 주로 

일본획 휘식주행， 운월 제도에 관한 활융。 추상 명시댄 꺼의 없짜， 대 중의 

는 해방 선에도， 후에 Jf-리 사회애서 쓰이J 있는 쌀옳아다. 사천얘 따라서는 

미， 우통， 스시， 모치 둥을 싣고 있다(뉴 에이스 국어 중사전). 그러냐 신문 사설과 시 

론에서 자주 나오는 샤푸라이는 보이치 않는다” 그리고 흉제어로 나9뉴 컷이라도 우려 

말로 표가찌에 있다 여l 컨대 올림웠 경기 종장인 judo는 ‘유도’로 나싸 았고 ‘일환( 

本) 고유의 무술임. 유술’이라는 훌아가 불어 였다. 그러니까 judo의 일홀어 발읍 ‘츄 

도’가 아니고 우리말 발음 유도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 국어 사전에서 그 말을 찾올 수 

있다. 그씩X 일본어-한쭉어 사천(뉴 에l 이ι￡ 얼한 중사선)에l서 Nin떠나 judo를 

려면 ~， t:: δ X캉 의 페압내 문를 먼저 양 있어야 그것윷 찾을 

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국어 사전은 서양어， 특히 영어를 지나철 정도로 많이 싣 

고 있다. 일본어 사천에 비해서도 더 많아 보인다. 영국이나 미국의 중급 사전에서도 

볼 수 없는 전문 용어나 썩술 용어싸지 들어 았다. 또 성유 에테르(石빽 ether) , 

트 산(aιet 輪) 같응 격억·영어 합성악까지 요제어로 심Jl 았으니까 야힌 것까지 

면 영어 외래어의 수는 대단할 것이다. 

영어 띠때에 수에 버하얘 일본어 깐어 수가 극소수에 볼짜한 것용 헬챙어가 덜 

져 있꺼나 델 쓰이교 있지 때문은 아니대. 요힘려 그 싼때라고 본다 유는 

다. 일본어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고 지난 날 우리 강토를 강접한 침략자의 국 

어이고 식민지에서 강요된 지배 통치 언어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더불어 국권을 되찾고 

모든 떤에서 일제의 찬쩨옳 없애기 위한 정혔 운동이 월어났고 국어 순화 운동도 

의 중요한 우분이었약‘ 그러나 유갑혐게표 우리는 추원 채어를 ;:zj 순화하냥 터1 

프랑스 국민들처럼 철저하지는 못 하였다. 외국어 사전과 국어 사천에셔 일본어를 제외 

했지만，::1켓으로 일본어가 이 땅에셔 없어치지는 않았띠. 사전에는 뭘씨지 않아보 임 

에서 입으풍 전해지요 었고， 거리썩 썩지저끼에 한글표， 영에로 최근에환 일어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선택적으로라도 국어 

사전 속에 수용하여， 그것이 일본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슨 뭇이고， 우리말로는 

무엇에 해영하F는지 분명히 밝혀 쭈는 것이 바짱직하다X 

현행 쪽어 사전들은 잎북어의 수측용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는 반영에 일본식 

나 조어는 정쟁적으로 싣는 웃지 못할 작태를 보여 준다 일본식 영어는 앞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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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일본 안에서만 통하고， 그것도 일본 국어 사천에만 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도 일본어인데 진짜 일본어는 싣지 않으면서 엉터리 일본어는 왜 싣는 것인가? 올드 

미스라는 말이 있다. 이 낯익온 말은 사전에 이렇게 실려 있다. 올드-미스(old + 
miss)固 노처녀 (老處女) r일본식 조어 J(통아 새국어 사천) . 일러두기에는 “외래어의 

조어는 그 구성을 보이고， 풀이 끝에 조어임을 명기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올드 

미스는 분명히 일본식 조어이지만 명어로 만든 것이니까 영어인 듯한 인상을 준다. 외 

국 여성한태 이 말을 써 보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다릴 것도 없다. 한 마디로 국 

어 사천은 일본식 영어를 잔뜩 실어 놓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언어 교육에 혼란과 지장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커녕 (cunning)을 다시 한 번 끌어내야겠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 시험 부정 행위가 극심하다는 보도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6월 

12일. 토)은 커닝 행위， 커닝 가림판， 커닝 亡國論 퉁 커녕올 15회나 되풀이하여 쓰고 

있다. 같은 신문 7월 16일자 2면에는 부정 행위인 커닝이 언급되어 있다. 또 7월 17 

일(토)자 사설(亡國의 커녕 행위 엄단해야)온 고교에서의 커녕， 협박 커닝을 질타하고 

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 커녕 자체가 시험 부정 행위를 뜻하니까 ‘커녕 행위’를 풀어 

쓰면 ‘부정 행위 행위’가 된다. 경향신문 貞洞 칼럼 (8월 1 일. 일)의 논제는 ‘커녕에 시 

달리는 사회’인데 커닝 헤이퍼， 커닝 습관 해결 퉁 커녕이 무려 25회나 되풀이되고 있 

다. 어떤 ‘국어’ 사전율 찾아 보았더니 수험생이 시험관의 눈을 속이는 부정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8월 5일 KBS 1 의 심야 토크 쇼에 출연한 모 전 문 

교 장관은 중학교 시절에 커닝을 했다고 4회나 되풀이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정 행위이다. 글쓴 분이나 말씀한 분이 정말 커녕이 시험 부정 

행위라고만 알고 있는 것일까. 일본어 사전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어 사천에서도 그렇 

게 풀이하고 있으니 난감하게 되었다. 사전이 바로 잡아야 할 일이 한 툴이 아니다. 

* 2년 천인가 어느 TV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렛기리’로 말장난을 부렸다는 

것을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들었다. 


